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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라드, NBA 최초 60점
+10개 3점슛 달성

미국프로농구(NBA)에서 최초로 한 경기 

60점+10개 3점슛 기록이 작성됐다.

지난 22일‘MK스포츠’에 따르면 포틀랜

드 트레일블레이저스의 데미안 릴라드(30)

는 지난 20일 오레건주 모다 센터에서 열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2019-20시즌 

홈경기에서 61득점 10리바운드 7어시스트

를 기록하며 NBA역사에 새 기록을 남겼다. 

이날 경기는 연장전 끝에 포틀랜드가 골든

스테이트에 129-124로 승리했다.

이날 경기는 릴라드가 NBA에 데뷔 이후 2

번째 60점 경기였다. 그는 작년 11월9일 브

루클린 네츠를 상대로 60 득점을 기록한 바 

있다.

ESPN에 따르면 릴라드는 故 윌트 체임벌

린, 코비 브라이언트(42), 제임스 하든(31·휴

스턴 로케츠), 마이클 조던(57), 엘진 베일러

(86)에 이어 단일경기 60점을 2차례 이상 기

록한 NBA 6번째 선수가 됐다. 3점슛 10개 

이상 성공을 동반한 60점 돌파는 릴라드가 

NBA 최초다.

릴라드는“(연장전 돌입은) 득점 커리어 하

이를 작성할 기회였다. (그러나 기록적인 측

면을 떠나) 포틀랜드가 이겨야 하는 경기에

서 (지고 있던 상황의) 마지막 공격을 성공한 

것으로 훌륭한 활약을 했다는 느낌이 들었

다.”라고 골든스테이트전 승리를 돌이켰다.

테리 스토츠(63) 포틀랜드 감독은“릴라드

를 묘사할 수 있는 단어가 부족하다. 절대 포

기하지 않는다. 절대 게임이 끝났다고, 시즌

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골든스

테이트전 활약에 감탄했다.

릴라드는 이날 현재 2019-20시즌 NBA 

43경기 평균 27.9득점 4.1리바운드 7.6어시

스트를 기록하고 있다. 포틀랜드는 플레이

오프 단골이라는 지난 몇 년 이미지와 달리 

19승 26패로 서부 콘퍼런스 10위에 머물고 

있다.

호주 오픈 참가 선수 ‘갑질’ 논란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에 참가한 프랑스 선수가 경기

중 휴식 시간에 볼걸에게 바나나 껍질을 벗겨 달라고 

요구하는 갑질 장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

돼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프랑스 테니스 선수 엘리엇 벤체트리트

(229위)는 카자흐스탄의 드미트리 팝코와 남자 단식 

예선전 경기를 벌이고 있었다. 벤체트리트는 경기 중 

휴식시간에 떨어진 체력을 보강하기라도 하듯 바나나

를 요구했다. 그는 이어 바나나를 가져온 볼걸에게 바

나나 껍질을 벗겨 줄 것을 요구했다. 너무나 황당한 선

수의 요구에 당황한 볼걸은 심판석에 앉아있던 존 블

룸 심판관을 난처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심판석에 앉아 이 상황을 목격한 존 블룸 심판관은 

벤체트리트에게 본인이 스스로 벗겨 먹으라고 말했다. 

결국 벤체트리트는 볼걸에게 바나나를 받아 들고는 스

스로 바나나 껍질을 까서 먹었다. 이 모습은 현장에 있

던 테니스 전문 기자 알렉스 테오도리디스에 의해 영

상으로 찍혔다.

당시 이 장면이 SNS에 올라오면서 벤체트리트에 대

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한 사용자는“이것은 테니스 

선수의 갑질”이라고 비난했고, 다른 사용자는“껍질을 

벗겨 주면 다 먹은 다음에는 바나나 껍질을 버려 달라

고 요구할 것”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공정하게 선수의 

갑질을 제지하며 볼걸을 도와준 심판관에 대한 찬사

도 이어지고 있다.

영상을 본 이들이 대다수 비판 의견을 보인 데는 이유

가 있다. 평소 볼걸과 볼보이들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를 보여온 여러 프로 선수들의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US 오픈에서 다닐 메드베데프는 경기가 

잘 풀리지 않자 볼보이가 건넨 타월을 거칠게 잡아채

고 던지는 모습을 보여 비판 받았고, 지난 2017년 윔

블던에서는 아드리안 마나리노가 대회 도중 볼보이를 

어깨로 거칠게 밀쳐 1만2,000달러의 벌금을 물기도 

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의 비서처럼 움직이는 이들에게 

화풀이하는‘관행’이 종종 목격되는 탓에, 스타 선수

들이 이들을 매너 있게 대하는 것이 화제가 되기도 한

다. 노박 조코비치는 지난 2014년 프랑스 오픈에서 휴

식 시간 중 자신의 뒤에 서서 우산을 씌워주는 볼보이

를 불러 옆에 앉히는 모습으로 팬들의 칭찬을 받기도 

했다.

한국 축구,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대

표임이 호주를 꺾고 2020년 도쿄 하계 올림픽 남자 축

구 본선 진출권을 얻었다.

한국은 현지시간 지난 22일 밤태국 방콕 탐마삿 스

타디움에서 치른 호주와 2020년 AFC U-23 챔피언십 

4강전에서 2-0 승리를 거두었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2020년 도쿄올림픽 진출권을 

손에 넣었다. 도쿄올림픽 진출권은 이대회 3위까지 주

어진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9회 연

속 올림픽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썼다. 1948년 런던 대

회, 1964년 도쿄 대회를 포함하면 통산 11번째 올림픽 

본선 진출이다.

한국은 이미 4년 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8회 

연속 본선 진출로 이 부문 세계 신기록을 세운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도쿄행 확정으로 올림픽 연속 출전 기

록을 다시 세웠다. 

올림픽 남자 축구 규정은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대회부터 23세 이하 선수 참가로 규정이 변경됐다. 한

국 남자 축구 올림픽 주요 성적은 2004년 아테네올림

픽과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 8강에 올랐

으며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올림픽 남자 축구 본선 진출 횟수가 두 자릿수인 

나라는 13개국뿐이다. 

이탈리아가 15차례로 역대 최다이고 미국(14회), 브

라질(13회), 이집트(2020년 대회 포함 12회), 프랑스

(12회), 한국, 일본, 스페인(이상 2020년 대회 포함 11

회), 멕시코, 유고슬라비아(이상 11회), 독일(2020년 대

회 포함 10회), 영국, 스웨덴(이상 10회) 등이 뒤를 잇

고 있다.


